
18  친 구 들  2 0 2 4 년  1 2 월 호   19

예수님을 

기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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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특별한 책이란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빅토리아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요!”

“맞아!” 엄마는 빅토리아가 신발 신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면 

행복해진단다.”

빅토리아는 교회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곧 성찬을 취할 시간이 되었어요. 

빅토리아는 고개를 숙이고 성찬 기도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빅토리아는 엄마께서 자기 머리를 빗겨 주시는 

모습을 거울로 보았어요. 교회에 갈 시간이 거의 

다 되었어요.

“우리는 왜 교회에 가요?” 빅토리아가 물었어요.

엄마는 빗을 내려놓으셨어요. “우린 성찬을 취하고 

예수님에 대해 배우기 위해 교회에 간단다.”

“그런데 왜요?” 빅토리아가 다시 물었어요.

“빵과 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고통을 

겪고 돌아가셨는지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모든 선한 일들을 기억한단다. 그리고 

우리도 선한 일을 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지.”

레베카 제이크먼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여러분도 성찬식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앞 페이지를 사용하여  

그림책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자 엄마는 가방에서 

책 하나를 꺼내시며 이렇게 

속삭이셨어요. “이건 특별한 책이란다. 

네가 성찬식 동안 구주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빅토리아는 책을 펴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정말 많았어요. 그중에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의 그림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침례받으시는 그림도 있었어요. 

빅토리아는 초등회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언젠가 빅토리아도 침례를 받을 거예요!

엄마가 빵이 담긴 성찬기를 내미셨어요. 빅토리아는 

경건하게 한 조각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책을 다시 

보았어요. 그다음 면에는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었어요. 빅토리아는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 

고통을 겪으셨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느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 그녀는 

생각했어요.

빅토리아는 계속 

책장을 넘겼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많이 있었어요. 그중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림도 있었고 맹인을 고치시는 그림도 

있었어요. 어린아이들과 함께 계시는 그림도 있었어요.

곧 성찬 물을 취할 시간이 되었어요. 빅토리아는 기도하는 

동안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후 엄마가 성찬기를 건네셨어요.

빅토리아는 작은 컵에 담긴 물을 마셨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따뜻한 

느낌이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빅토리아도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엄마, 저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빅토리아는 속삭였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네 말을 들으니 행복하구나. 

그리고 그분도 행복하실거야.”

빅토리아도 웃음 지었어요. 빅토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